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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. 11. 17.(월)

김민석 국무총리, ‘천원의 아침밥’ 현장 방문 
- 김 총리,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하며 소통
- “고물가 시대, 든든한 아침 한끼가 하루의 힘…지원 식수 지속 확대”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(월) 오전, 성균관대학교의 ‘천원의 아침밥’ 

사업 현장을 방문했다.

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‘천원의 아침밥’ 

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.

□ ‘천원의 아침밥’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(’23년 기준, 

57.2%)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

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.

 ㅇ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

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.

   ※ (성균관대) ‘22년부터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 참여 중. 올해 12만 식 제공 목표

<천원의 아침밥 개요>

▸ (지원대상)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 재학생

▸ (지원내용) 쌀·쌀가공식품을 활용한 일반식(백반, 덮밥 등), 간편식(김밥, 컵밥 등) 제공

▸ (지원단가)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000원 지원 → 학생 부담 1000원
    * 1식 기준(4000원 이상) : 학생 1000원 + 정부 2000원 + 지자체(1000~3000원 자율) + 학교(1000~3000원 자율)

▸ (지원예산) (‘23) 2,371백만원 → (’24) 8,116 → (‘25) 9,727 → (’26 정부안) 11,126

▸ (지원식수) (‘23) 233만식 → (’24) 393 → (‘25) 469 → (’26 정부안) 540

□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

‘천원의 아침밥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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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학생들은 “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

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”는 

등의 의견을 제시했다.

 ㅇ 이에 대해 김 총리는 “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

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”이라며 “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

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ㅇ 아울러 “‘천원의 아침밥’ 외에도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, 

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

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□ 한편, 정부는 내년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을 올해 대비 20% 확대(+90만식)할 

예정으로 총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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